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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ocial Networking Sites(SNS)의 사용유형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지지와 부정적 사회비
교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83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
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 분석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남녀 모두
SNS를 통해 집단소속감을 느끼며 높은 집단소속감은 높은 사회지지와 낮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고, 높은 부정적 사회
비교는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
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집단소속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회비교 역시 높았고 이는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SNS의 사용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집단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내에서
의 소속감은 부정적 사회비교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우울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SNS, 집단소속감, 우울감, 지각된 사회지지, 부정적 사회비교, 성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negative comparison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depression. For this analysis, 483 samples were collected and conducted by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ollective identity was observed both 
in Facebook and in Internet Cafe activities. (2) Collective ident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social support, but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lso, negative 
comparis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3)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the Facebook 
activiti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for male while the internet cafe activit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for female. Lastly, (4) The collective ident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negative comparison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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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ocial Networking Sites(SNS)는 인터넷 연결망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
며 이로 인해 사용자 간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
계적 형성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1]. 과거의 오프라인에
서만 형성되고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와 집단의 형성이 
온라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집단에 대
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2,3,4].  

Yun[5]의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에 대한 동기적 요
인은 정서적 유대감, 공동의 공간감, 정보의 신뢰성, 정서
적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NS
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소식을 받아
들이며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6]. 사회
적 지지란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물질
적, 정서적 자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써[7,8], 특히 SNS를 통해 새롭게 형성
된 집단의 소속감은 지속성이나 소속감 측면에서 약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온라인 내 집단에서의 접촉빈도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여준다는 연구가 보고되어진다
[9].

SNS의 다방면적이고 긍정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면에는 개인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과 같은 심
리적 요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Jafri[11]의 연구에 따르면 SNS의 과도한 사용은 
부정적 감정과 경험을 유발시키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냈다[12,13].

이를 종합해볼 때 SNS활동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 얻어 소외감 및 고립감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는 반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부정적인 사회비교로 인해 의기
소침, 우울, 열등감, 위축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어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12,13]. 이는 비록 개인이 SNS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에 
보다 쉽게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는지 혹은 사회비교를 통
한 부정적 정서를 얻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
비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14] 대부분의 연구들이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에 
국한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NS사
용유형이 부정적 감정의 한 요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역
할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회의 간접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사용유형
Boyd와 Ellison[15]은 SNS는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

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 간에 관계를 맺
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가상공간
으로 정의하였다. SNS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수단인 만큼 소통대상에 
따라 크게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구분되어진다
[16,17]. 개방형 SNS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의 관심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소통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야기
를 듣고 건넬 수 있다[16].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경계 
없이 소통하는 개방형 SNS에 반해 폐쇄형 SNS는 오프
라인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인맥을 기반으로 하여 폐쇄적
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간의 사생활을 보호
할 수 있는 기능적 차별화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폐쇄형 
SNS에는 네이버밴드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가 있
다[16,17].

이와 같은 SNS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사용 대상
들 간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심리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
고 그로 인해 상호 간에 주고받은 소통 내용의 해석의 수
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
과 폐쇄형 SNS의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SNS 사용 유
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우울감
인터넷 기술과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SNS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 이용과 심리적 요
인 간에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다수의 연구보고들이 
있다[19,20]. 특히 SNS활동이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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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며[21] Pantic 등[22]은 온라인 SNS의 사용과 
우울감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SNS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각된 우울감은 “Facebook Depression"이라는 용어
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친구들의 즐거운 모습이나 다양한 활동들이 포
함된 사진 혹은 글을 보면서 본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고 느끼는 경험을 자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
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회의와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다[23,24]. 부정적인 감정 유발의 
원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비교현상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비교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유발시
킬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12,13]. 

하지만 이에 반해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오히려 
사용자 집단 간의 친밀함을 높이고 관계성을 강화시켜 
그로 인해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감소시킨
다는 선행연구 또한 보고되어지고 있다[9,25,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 유형과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소속감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우울
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집단소속감
집단소속감은 개인단위의 구조가 그보다 더 큰 조직단

위 공동체의 구조에 소속되어 관계적 연결고리가 생성되
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써[27] 구성원 상호 간
의 욕구만족과 헌신을 통해 공유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
다[28]. 선행연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를 통한 
집단 소속감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의 행복감을 증진시
킨다고 보고되었다[27]. 

온라인과 같은 미디어 공간에서 역시 콘텐츠 공유, 의
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시
간적 접촉은 가상세계에서의 집단을 구성하여 관계맺음
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소속감을 형성하게 한다
[29]. 또한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30]. 

Blanchard, Metcalf와 Burns[30]의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공유, 문화 사회의 취미 공유 등은 소속감 및 동
질감을 향상시켜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Quinn과 

Oldmeadow[31]는 현대사회에서 SNS를 통해 집단형성
을 활발하게 하는 개인들을 "we-generation"이라는 새
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SNS 환경에서의 집단 소속감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집단소속감이 집단
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의 이용과 손쉽게 형성되고 일시
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32,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집단소속감이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지각된 사회지지
앞서 언급되었듯이 긍정적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지

지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물질적, 정
서적 자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상호 간에 주고받
는 것으로써[7]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개인이 직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도와준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지지를 제공해주는 집
단에 소속될수록 정서적 안녕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
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같은 신체
적 문제 또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34-36]. 

Nabi, Prestin과 So[37]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표시된 친구의 숫자로 측정된 지각된 사회지지는 낮은 
스트레스, 그리고 높은 삶의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았
다. 또한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
켜 건강한 삶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
구가 있다[38]. 예를 들어, 암환자나 만성질병환자의 경
우 온라인 활동을 통한 집단의 소속감 및 활동이 지각된 
사회지지로 연결되어 우울감을 낮춘다고 보고되었으며
[39,40], 문자메시지, 온라인게임 등과 같은 온라인 활동
을 통한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적 지지 역시 삶의 질을 향
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41].

다시 말해 단순히 집단소속이 소외감, 고독감의 감소
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느끼는 지각된 사회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
다[42,43]. 

이처럼 SNS의 사용은 사회 관계적 집단의 형성을 온
라인으로까지 확장시켰고 이로 인해 집단구성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오프라인 공동체로부터 온
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까지 확대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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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매개변인인 부정적 사회비교는 사회비교이론

[45]으로 설명된다. 사회비교이론은 자신을 평가하는 객
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
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상향비교는 자신을 향상시
키려고 하는 욕구에서 일어나지만, 부정적으로는 자신감
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삶의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
[46,47]. SNS상에는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서 행복하고 즐거운 내용들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내용들이 그렇지 않는 내용들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
며[48],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만 과장되게 선택되어 보여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에서 형성된 타인의 이미지, 
행동, 태도를 통해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면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3]. Chou와 Edge[49]
의 페이스북 사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페이스
북을 사용해온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비하여 
행복하고 삶이 공평하지 않게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Feinstein, Hershenberg, Bhatia, Latack, Meuwly 그
리고 Davila[50]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적 사회비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 정서를 증
가시켜 삶의 안녕감 및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장애와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비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이 보고되었다[14].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비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비교가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유형이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
에서 지각된 사회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가 매개하는 역
할을 살펴보자 하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

여 SNS사용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집
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
회비교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사용유형에 따라 사용자들 간
의 심리 활동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16-18], 집단소속
감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삶의 안녕감
을 증진시키거나[27,30] 또는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심
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32,33] 
상반된 주장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집
단 소속감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또는 사회비교의 영향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하며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의 발생[14]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프라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점
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SNS사용이 집단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은 SNS사
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H2: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
서 지각된 사회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

H3: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 
부정적 사회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
과를 나타낸다.

H4: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
서 발생한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성인

들을 대상으로 총 5개월에 걸쳐 설문참여로 수집된 자료
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를 전혀 사용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남자 99명(15.2%), 여자 
71명(10.9%)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8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8세였으며 고용상태
로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 355명(73.5%)으로 나타났으
며 남자 361명(74.7%), 여자 122명(25.3%)이 최종분석
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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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3.3.1 SNS 사용 배경변인
SNS 사용정도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SNS 주된 
사용 목적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변인들의 특성에 대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3.3.2 집단소속감
집단소속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Ashforth와 Mael[51]

가 제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각 문항을 응답할 때 본인이 속하고 가장 활발
하게 방문하는 SNS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내가 그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다.”,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나의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나는 그 집단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
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
다.

3.3.3 지각된 사회지지
지각된 사회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3개의 문항은 

사용하였다. 문항으로는 “내가 속한 소셜 네트워킹 그룹
으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속한 소
셜네트워킹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속한 소셜네트워킹 그룹의 사람들
은 필요한 자원을 잘 나누는 편이다.”이며 본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3.3.4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킹

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
질 때가 많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부럽게 느껴진
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볼 때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진다.”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75).

3.3.5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

며, 관련해서 “자주 눈물이 난다.”, “모든 일이 귀찮고 흥
미가 느껴지지 않으며 늘 피곤하다.”, “우울하고 슬픈 감

정을 자주 느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먼저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

았으며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성 확인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구조모형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검증에 따른 다집단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집단들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
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경로계수의 동일
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등가제약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
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통계, 내적합치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Muthen & Muthen)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한 다집단분석 및 매개분
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Mplus는 최
근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소
프트웨어로서 모수에 자유로운 비선형 제약을 가함으로
서 다양한 고급기법들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구조방정식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LISREL은 최초의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이라는 의의가 있
으나 그리스 문자의 약어에 기반한 syntax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
고 있으며, IBM의 AMOS는 그래픽 모듈을 사용하기 때
문에 사용자들이 다소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나 모수에 비선형 제약을 가함으로 추정이 가능한 
고급기법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
다[52].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Table 1은 SNS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는 Table 2에, 변인
들의 상관값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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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Mean
(SD)

The Average 
Time Spent on 
SNS per day

less than 1hour 18.8%(74)

1hour∼2hours 28.9%(114)

2hours∼3hours 24.6%(96)

3hours∼4hours 13.2%(52)

4hours∼5hours 7.6%(30)

more than 5hours 6.9%(27)

The Main 
Purpose of Using 

SNS

Gathering
Information 3.00 (0.69)

Maintaining 
relationships 2.91 (0.61)

Playing  online 
games 2.97 (0.8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NS related Variables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Facebook Use 1.69 0.94 1.03 -0.24

Cafe 1.97 0.85 0.34 -0.92

Depression 6.77 2.37 0.59 -0.32

PSS 3.54 1.55 0.52 -0.96

NC 3.20 1.35 0.91 -0.12

CI 6.84 2.60 -0.20 -1.11

CI: Collective Identity, PSS: Perceived Social Support, NC: Negative 
Comparis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483) 

1 2 3 4 5 6

Facebook 1

Cafe .201* 1

Depression .019 .120 1

PSS .326** .240* .043 1

NC .325** .189 .441** .374** 1

CI .212* .220* .034 .441** .253**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4.2 구인동등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

으로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Model  (df) TLI CFI RMSEA

Measurement 
and Configuration 

Invariance
104.93(12) 0.850 0.834 0.120

Table 4. Measurement and Configuration Invariance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RMSEA와 CFI 지수, TLI 지
수를 고려하는데, RMSEA 지수가 .06 이하이고 TLI 지
수가 .95 이상, CFI 지수가 .95 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적
합도를 나타내고, RMSEA 지수 .11 이하이고 TLI 지수 
.90 이상, CFI 수가 .9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
내고, RMSEA 지수가 .13 이하이고 TLI 지수가 .85 이
상, CFI 지수가 .85 이상이면 심하게 나쁘지 않은 적합도
를 나타낸다고 보고됨을 기초로 판단하였다[53]. 본 연구
는 묶음 문항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형태동일
성 및 측정동일성이 함께 진행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12) = 104.93, p < .001, TLI = 0.850, CFI 
= 0.834, RMSEA = 0.120으로, 나쁘지 않는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각 집단 간
의 구조관계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경로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Parameter

Male Female
b

(S.E.)


b

(S.E.)


Facebook  → CI
0.479

(0.123) 
0.172***

0.479

(0.123) 
0.172***

Cafe → CI
0.595

(0.134)
0.193***

0.595

(0.134)
0.193***

CI → NC
0.077

(0.041)
0.160   

0.103

(0.028)
0.193***

CI → PSS
0.260

(0.025)
0.439***

0.260

(0.025)
0.439***

Facebook  → 
Depression

-0.439

(0.200)
-0.182*

0.095

(0.124)
0.036 

Cafe → 
Depression

0.161

(0.202)
0.060

0.353

(0.136)
0.123**

NC → 
Depression

1.073

(0.148)
0.594***

0.806

(0.089)
0.452***

PSS → 
Depression

-0.293

(0.069)
-0.200***

-0.293

(0.069)
-0.200***

*p<.05, **p<.01, ***p<.001.

Table 5. Coefficients of Path Analysis by Gender 

Table 6과 같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
로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동등화제약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사회비교와 우울감, Facebook사용과 우울감, Internet 
Cafe사용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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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

(△df)
△TLI △CFI Result

 Cafe → CI 1.202(1) 0.002 0.001 accept

Facebook → CI 0.857(1) 0.003 0.001 accept

CI → PSS 1.212(1) 0.001 0.001 accept

PSS → Depression 1.871(1) 0.002 0.003 accept

CI → NC 6.210(1) 0.012 0.009 reject

NC → Depression 4.223(1) 0.005 0.010 reject

Facebook → Depression 5.239(1) 0.031 0.021 reject

Cafe → Depression 6.012(1) 0.033 0.012 reject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4.3 경로계수 추정치결과 및 성별차이분석
남녀 모두에게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의 사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소속감(=0.172, p<.001; 
=0.19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우울
감과는 남자는 Facebook 사용만이 유의미한 부적관계
(남: =-0.182, p<.05)를, 여자는 Internet Cafe 사용
만이 유의미한 정적관계(여:　=0.123, p<.01)를 보여줬
다. 집단소속감은 남녀 모두 지각된 사회지지(=0.43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
다. 하지만,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와의 정적관계
는 여자만 유의미하였다(여:=0.193, p<.001). 마지막
으로 남녀 모두 지각된 사회지지는 우울감(=-0.200, 
p<.001)을 낮추고, 부정적 사회비교는 우울감을 높였다
(남: =0.594, p<.001; 여:　=0.452, p<.001)(Fig. 2).

<Male> 

<Female> 

간접효과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매
개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남녀모두 집단소속감은 
지각된 사회지지를 매개하여 우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은 집단소속감과 우
울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Path
Male Female

b BC 95% CI b BC 95% CI

CI(PSS) 
Depression -0.076

(-0.139

-0.029)
-0.076

(-0.139

-0.029)

CI(NC) Depression 0.082
(-0.028

0.214)
0.083

(0.023

0.150)

Facebook (CI, 
PSS) Depression -0.076

(-0.076

-0.010)
-0.036

(-0.076

-0.010)

Facebook (CI, NC) 
Depression 0.039

(-0.010

0.145)
0.040

(0.011

0.091)

Cafe (CI, PSS) 
Depression -0.045

(-0.105

-0.012)
-0.045

(-0.105

-0.012)

 Cafe (CI, NC) 
Depression 0.049

(-0.010

0.145)
0.049

(0.013

0.112)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the Relation between 
Collective Identity and Depression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 활동과 우울감의 관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집단소속감과 지
각된 사회지지, 부정적 사회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반
영하여 성별에 따른 경로분석을 통한 다집단 분석을 실
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집단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가상세계에서의 관계
맺음 및 공통된 관심사의 공유 또한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8]. 그러나 
SNS의 유형에 따라 우울감과의 직접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는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서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반면 여자의 경우
는 인터넷 카페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SNS의 유형에 따라서 사
용 목적 및 동기가 다르며, 개인들의 활동 및 심리적 역
동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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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소속감과 지각된 사회지지는 정적관계

가 있으며, 이는 낮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다. 이 역시 
SNS활동을 통해 집단소속감을 느껴 사회적 지지를 지각
하며 결과적으로 소외감, 고독감 등이 줄어든다는 기존의 
연구[3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집단소속감과 부
정적 사회비교, 그리고 우울감의 관계는 남녀의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는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간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높은 부
정적 사회비교는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집단소속감이 높아도 부정
적 사회비교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높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는 집단소
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
을 갖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비록 집단소속감이 높
아도 잦은 부정적인 사회비교가 일어날 수 있음이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여성은 
집단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양방향으로 사회비교
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 집단 정체감을 형
성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매개분
석의 결과로는 남녀 모두 SNS에서의 집단소속감은 지각
된 사회지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감 감소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부정적 
사회비교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고, 여성의 경우는 부정
적 사회비교가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시사
점과 관련하여 SNS 사용 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집단소속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살펴봄으로써 SNS를 통한 긍정적 사회교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SNS 이용과 심리적 요인 간 관련
된 기존 연구들은 남녀의 집단별 차이점을 두 변인 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형성 가능한 집단소속감이라
는 변인을 추가하여 집단소속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부정적 사회비교와 사회지지의 역할을 통해 살펴봄으
로써 기존의 선행 모형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시사점
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는 남녀 집단에 따른 사회비교가 대부분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에 국한되어 연구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라는 
온라인 환경을 적용시킴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남녀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 

역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우선 남녀 집단 간의 SNS

의 사용유형에 따라 우울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경우 
Facebook과 같은 개방형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
람들과 경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이
용함으로써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인
터넷 카페와 같이 이미 알고 지내온 사람들 간에 소통을 
주고받는 폐쇄형 SNS의 이용이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
킨다는 점이다. 또한 집단소속감이 부정적 사회비교를 통
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 남성의 경우 타인들과의 사회비교에 대해 관
련성을 느끼지 못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소속된 집단에
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우
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남녀 사용자들의 SNS 사용
과 심리적 영향에 대해 더 나은 실무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
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응답을 통해서 분
석이 이루어져서 지각된 심리학적 변인의 응답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자기보고식 응답의 단점이 반영
된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구조모형을 비
교하기 위하여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지
만, 연구대상의 남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점을 결과해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
로 SNS사용 및 활동의 절대량을 측정하기 위해 위한 문
항이 추가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Facebook의 
친구 수 및 Internet Cafe의 가입자 수, 하루에 접속하
는 횟수 등을 수집하여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사회비교의 개념을 반영하여 부정적 사회비교 외
에 상향비교, 하향비교, 유사비교등과 같은 비교의 종류
를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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